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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와 뱃짱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렸을 때 수없이 들었습니다. 실은 이솝의 원본에는 개미와 매미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여름 내내 노래만 부르며 월동 준비를 하지 않은 매미와 여름 동안 부지런히 월동준비를 하느 개미와의 대조를 제공하는 이 동화는 지금 우리에게도 적절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기로는 세계의 어느 민족보다 뒤지지 않을 한인 동포들이 저축이나 은퇴준비는 타 민족에 비하여 어느 수준에 와  있는 지를 알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민들의 저축 실태는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치인들이나 아마춰 재정지식인들이 미국의 사회보장기금이 위태롭다는 소문을 심심치 않게 퍼트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염려를 정당화 할 만큼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베이비 부머들이 2008년에  62세로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베이부머들은 씀씀이 낭비적이고 현실 향략에 도취된 인구층이라는 공연한 색갈을 칠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들이 은퇴 할 즘에는 사회보장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낸 푸내기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지네스 위크지와 월 스트릿트지에 자문을 하는 가장 신빙성 있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현재의 사회보장기금은 튼튼하다고 합니다. 지금의 사회보장제도에 아무런 수정을 가하지 않고도 기금은 2058년 까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동포들의 땀흘린 대가로서 부를 얼마나 측적을 하셨는지 벤취마크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26년과 1935년 사이에 태어나서 현재 은퇴를 한 인구 층은 그가 67세에 달했을 때 개인 당 순 부의 중간치가 $488,000 입니다. 이 수치는 2003년 달러가치를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1936부터 1945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 층의 은퇴 당시의 개인당 중간치는 $520,000이며 1946년 부터 1955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층은 $589,000입니다. 이 수치는 1956년 부터 1965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 층이 은퇴를 할 때에 $609,000로 증가를 합니다. 여기에 말씀 드린 화폐가치는 인플레이숀의 감가성을 제거한 2000년 기준의 달러를 기준으로 산출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축적부의 증가는 실 가치의 증가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민들이 은퇴를 하게 될 때 약 500,000 달러의 부를 갖고 은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금을 연 4%의 이자를 주는 연금으로  16년 만기로 저축을 시켜둔다면  연간 $42,910를 받게 되고 10년 만기로 한다면 연간 $61,645를 받게 됩니다. 이 런 금액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고 근검하게 노후를 지내려는 분들에게는 충분한 금액입니다. 

우리 각자는 장래를 계획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선상에 와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생의 질을 과도하게 희생을 하면서 구두쇠 같이 생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가 가끔 여행도 다니고 즐기는 골프도 함께 치면서도 미국민의 중간치 정도의 부는 축적을 해둘 필요가 있디고 하겠습니다. 미국은 62세 이후에도 수입을 갖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교육입니다. 기술과 특기를 연마해두면  수입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80이 넘은 저도 아직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은퇴기금에 의존하면서 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도 주말과 야간을 이용하여 저렴하거나 무료로 강습을 해주는 여러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령에 상관 없이 수입을 올리는 특기를 배워두면 보람도 있고 편안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
